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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4공단, 임대단지 청약 “제로”
수자원공사, 7만평 청약공고 4개월째 감감 … 재테크 대상 아니어서

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분양하고 있는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(구미4공단)의 임대전용단지

가 외면당하고 있다.

수자원공사는 6월18일까지 구미4공단 4블록과 6블록에 23만1000㎡(7만평)의 임대전용단지를 지정하고 입주

기업을 모집하고 있다.

그러나 2006년 12월18일 청약공고가 난 뒤 4월 현재까지 입주하기로 청약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

확인됐다.

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관계자는 “2만평 이상 청약이 돼야 정식지정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청약기업이 하

나도 없다”고 말했다.

임대전용단지는 땅값이 평당 5000원에 불과하지만 5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

상됐다.

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기업들이 땅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탓인지 임대

단지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.

수자원공사는 2006년 6월에도 구미4공단의 다른 지역에 33만㎡(10만평)를 임대전용단지로 지정해 6개월간 

청약을 받았으나 역시 신청기업이 한 곳도 없어 2006년 말 지정을 취소하고 4.6블록에 재지정했으나 이마저도 

외면당하고 있다.

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전성기 고객지원팀장은 “서울과 구미에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아직까지 청약 접

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”며 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구 등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

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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